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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씀

올해 상반기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이어,

최근 연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다소 먼 미래의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되던

기후변화 대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의 근본원인이 되는

기후이상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이러한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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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제 논의동향

올해 1월,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개념으로

“그린스완(Green Swan*)”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으로, 리스크가 언젠가는 실재화

(materialize)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블랙스완과 차이

그린스완은 블랙스완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대규모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BIS, 「Green Swan 2- Climate Change and Covid19」(‘20.5.15.)

이렇듯 최근 몇 년 전부터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측면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7년 7월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17년 12월에는 주요국 금융당국으로 결성된

녹색금융협의체(NGFS**)가 발족되어 

녹색금융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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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의 방향성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기후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 피해가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수도 있고,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인식변화로 인한

탄소배출산업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           ** 이행 리스크(transition risk)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후변화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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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전통적 리스크 외에도

ESG 요소 등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회를 잃는 

새로운 리스크 유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투자자들이 투자요인 중 하나로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녹색투자 활성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adaptation)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mitigation)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

친환경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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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엇이 “녹색”인지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그린워싱*을(“무늬만 녹색“) 방지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Green Washing :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

아울러 국제 논의동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NGFS, TCFD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4. 녹색금융 추진TF 발족 의의

기후변화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시점과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긴요한 때입니다.

 * BIS 「The Green Swan」 : “There is certainty about the need for ambitious actions 

despite prevailing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e and nature of impacts of climate change.”

이러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금융은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매우 광범위한 주제인 만큼,

정부부처, 관계기관, 그리고 민간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시너지를 낼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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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마련․구축에

아낌없는 조언과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

연일 내리는 비와,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흐리기만 한 하늘을 보니

새삼 여름 본연의 무더위와 햇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것들은 사라진 이후에야 

그 빈자리를 깨닫곤 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Kick-off 회의에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